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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를 사로잡은 성경 한 구절]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모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 안나와 함께 있는 성모자’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다빈치는 상당히 오랜 기간 성숙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을 보면 성 안나의 오

른팔은 성모 마리아의 어깨와 맞닿아 연결되고, 성모 마리아의 왼팔은 아기 예수의 어깨에 닿아 그리스도의 팔로 

한데 이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이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교회가 정한 날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

킵니다. 재(齋)는 심신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중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

재를 지키고(대축일에는 금요일이라도 금육재가 면제됩니다), 재의 수

요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금식재를 함께 지킵니다(교회법 제

1251조). 전에는 금식재를 대재(大齋), 금육재를 소재(小齋)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금육재와 금식재를 지키는 이유는 모

든 신자들이 공동의 참회 고행을 실행함으로써 서로 결합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성화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해야 합니다. ‘참회 고행’이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회개’를 몸

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 고행은 개인

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오로 6세, 교황령, 참회, 참조). 이러한 참회 고행은 기도와 자선, 

그리고 극기를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천주교

회는 정해진 날에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

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금식

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교회법 제1249조).  

먼저, 금식은 하루 종일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

라 한 끼의 식사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아침과 저녁 식

사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만 18세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모두 금식재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몸

이 허약해 금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육은 모든 육고기를 금하고 있으나 계란과 우

유와 육축의 기름으로 된 양념 등은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

다. 금육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14세 이상의 모든 신자

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2002년 6월 25일 사

도좌 승인)에 따르면 금육재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킬 수 있습

니다. 즉 연중 금요일 재는 금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주, 

금연, 선행, 자선, 희생, 가족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금식재와 금육재는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수난

에 동참하고, 자신과 이웃들의 각종 죄악을 보속하는 정신

입니다. 그래서 참된 참회 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고 금식과 금육으로 아낀 것을 가난

한 이웃과 나누는 자선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한국천주교 사

목지침서 제13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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